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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
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

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
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(지청장 양영봉)은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 
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(‘24.12.30.)에 대해 
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3.9. 구속하고, 
3.17. 검찰에 송치하였다.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번째* 
사례이다.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ㄱ씨를 4.3. 구속 기소하였다.
   * ’23.12. 제련업체 중독사고, ‘24.6. 전지업체 화재사고, ‘25.2.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

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
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
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는 
사실을 밝혀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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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대표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, 허위 
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, 안전조치 소홀로 
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
신청하였다고 밝혔다.
  한편,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
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
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·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
밝힌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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